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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 인간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연적 인지능력이 인지할 수 있는 만큼만 세

상을 직접 인지하였다.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인지능력이 조금씩 확장되고

새로운 인지도구가 개발되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은 세상을 더 많이 인지하고 이해

하게 되었다. 그리고 기호와 같은 상징을 통해서도 세상을 간접적으로 인지하고 이

해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이 알게된 세상을 토대로 인지능력과 인지도구가 다시

더 확장되고 개선되는 과정은 오늘날에도 계속 이루어진다. 따라서 인간이 세상을

이해해 왔던 과정의 역사는 인간이 사용하는 인지능력과 인지도구가 본래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주어졌던 인지능력과 도구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

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세계상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확장된 인지능

력과 인지도구를 토대로 구축된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상징을 통해 간접적

으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인지도구의 중심에는 “디지털 기술”이 자리잡

고 있다. 아날로그 방식에 의해 세상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형태는 원래의 세상을

상당부문 그대로 보존하는 방식이므로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사실적이고 직접적으

로 세상을 만나게 해준다. 그러나 디지털 방식은 최소한의 사실적 만남마저 포기하

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은 상징적으로 재현된 세상을 매우 손쉽게 다른 형태로 변조하고 다

른 기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속성을 통해 원래의 세상을 점점 더 많이 그리고

점점 더 빨리 디지털 방식으로 재현시켜 가고 있으며, 우리 인간과 세상과의 만남

을 점점 더 간접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아날로그식 LP가 CD-ROM

으로 대체되고 아날로그 사진기가 디지털 사진기로 대체되는 속도를 보면 세상의

디지털화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또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광범위하

게 침투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간과 세상과의 만남이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만남으로 축소되는 현

상이 더 확산된다면, 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이 공간과 시간을 건너 어떤 것을

재현하는 기호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것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라면, 다시 말해 커뮤

니케이션이 인간 사이의 단순한 거리를 극복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디

지털화 현상의 임페리얼리즘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매우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세상의 확산 현상에 따라 원래의 실제적 세상이 서서히 변조되고, 그래서

변조된 산술적, 이차적 세상을 실제 세상인양 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디지

털 기술에 의해 커뮤니케이션 상대자들의 기술적 만남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지만

인간적인 만남이 상징적이고 간접적인 만남으로 대체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

고, 인간들의 접촉이 시스템간의 접촉으로 대체되는 이차적 형태의 인간관계가 더

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수와 학생과의 면담이 어떠해야 하며, 전자 면담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디지털 기술이 가지는 긍정적 가능성 그 자체는 매우 대단한 것이며 훌륭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기술이 실제적 세상을 왜곡시키는 속성을 수반하면서 사

람과 세상, 사람과 사람간의 자연적 관계 형성을 반강제적으로 이차화 시킬 때 문

제가 되는 것이다. 병원균이 병을 유발시킨다는 사실 자체는 우리를 병원균으로부

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므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이 사실 때문에

모두가 병원균으로부터 보호되도록 강제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